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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한국방송공사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조우석 한국
방송공사 이사가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조우석 이사가 공영방송 이사직에서 사
퇴할 것을 촉구한다. 

조우석 이사는 동성애와 HIV/에이즈에 관하여 거론하면서 차별과 폭력 속에서 
어렵게 인권운동을 이끌어온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의 실명과 함께 “더럽다”, 
“역겹다”, “국가전복을 꿈꾸고 있다”와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발언들
은 첫째, 인권옹호자(human rights defenders)에 대하여 자행한 공격과 탄압
으로서 한국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고, 둘째, 성
소수자와 HIV/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과 같은 중요한 헌법과 국제인권법적 가치를 
해치는 것으로서 규제의 대상이다. 또한 셋째, 공영방송 이사로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인권옹호자들을 위협이나 적대, 폭력, 차별
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고 헌법적 가치를 증진할 의무가 있는 자가 도리어 
인권활동가들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고 인권의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서 스스로
의 책임과 지위를 망각한 짓이다.

공영방송 이사 조우석이 한 이러한 발언들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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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조우석 이사는 자숙하면서 이러한 책
임을 지고 지금 즉시 한국방송공사 이사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2015. 10.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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